
합성수지 품종수 대폭감축
일본, 물류비·생산코스트 절감위해 … 한국·대만 증설 대응

일본의 석유화학 메이커들이 생산품종을 통합·감축하고 있다.

이것은 버블경제기에 팽창됐던 품종수를 줄여 제조·관리·배송코스트를 억제해보려는 리스트럭처

링의 일환이며, 또 아시아 소재메이커와의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三菱化學은 P E의 품종수가 성형온도와 가압방식의 차이 등으로 약 4 5 0종에 달했으나 9 6년3월 3 0 0종

으로 대폭 감축했다. 자동차 범퍼 등에 사용되는 P P도 5 0 0종에서 3 0 0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旭化成도 T V의 외곽틀 등에 사용되는 P S의 기본규격을 종래의 약 2 0 0종에서 1 0 0종으로 반감시켰다.

일본통산성이 9 4년 자국내의 PVC 메이커 1 5개사를 조사한 결과 1사평균 제품규격은 약 7 0종에 달

했다.

이에 통산성은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는 규격은 코스트 증가요인이 되며 국제경쟁을 저하시킬 우려

가 있다고 지적, 수요자의 이해를 구해가면서 품종 통합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소재 메이커들도 품질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어, 일본에서의 품종수 감축

이 기술혁신의 정체로 이어지게 되면 아시아 메이커와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불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엔고를 배경으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일본의 전자 메이커들이 가격이 저렴한 아시아산

화학소재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일본메이커의 대아시아 수출도 위협받고 있다.

한편, 아시아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은 해가 거듭할수록 확대, 일본을 포함해 에틸렌 총생산량

이 9 1년 약 1 2 9 0만톤에서 2 0 0 0년에는 2 5 0 0만톤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생산량은 거의 보합세인데 반해 한국은 현재의 2 5 6만톤이 5 9 5만톤으로, 대만도 8 5만톤에서

2 3 7만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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